
구라보 – 데님 등 섬유 사업의 수익 개선하기 위해 집중 치료 

구라보는 섬유 사업의 수익 개선 방안으로서 ①데님 사업의 재건(再建) 

SPA(Specialty· Store · retailer of private level apparel :② 어패럴 제조 소매업)을 대

상으로 한 캐주얼 용도의 수익 향상 ③양모 사업의 본격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2008년 상반기에, 구라보의 섬유 사업은, 꼼짝없이 6억 2천만 엔의 연결 영

업 적자를 보였다. 그 주요인은 위에서 말한 3개 사업이 되겠다. 구라보 사

장은 “섬유의 수익 악화가 전사 업적(全社 業績)의 모든 부문에 나타나 있다. 

다만 타깃은 압축되어 있으므로, 집중 치료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특히 홍콩의 데님  사업이 가장 큰 수익원이던 것이 단숨

에 뒤바뀌어 수익의 발목을 잡아 끈 것이 적자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며, 

첫째로 데님 사업의 수익을 개선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쏟을 생각이다. 우

선은 ‘일선급의 영업 담당자’에 의하여, 수요가를 재검토하여, 기술자도 적극

적으로 참가하여 상품을 바꿔치게 한다. 이제까지 구미(歐美)로의 차별화 소

재 생산은, 일본 국내 생산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중국 광둥성(廣東省)

의 ‘구라보 <주하이> 방직(倉紡 <珠海> 紡織)’에서도 생산하여 “가격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품질에 의한 고부가 가치 제품(高附加 價値 製

品)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데님 사업은 업적이 좋았으므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코스

트 삭감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때는 우선 반감(半減)하는 

정도를 목표로 잡은 것이다. 사장에 의하면, 홍콩의 적자를 반감하면 섬유 



사업은 흑자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캐주얼 용도는 피크(peak) 때와 비교하여 수익액(收益額)이 반감 이하로 줄었

다. 그래서 상품을 바꿔치면서 수익을 개선하고 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양모 사업은 채산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더욱 강화하겠다. 2008년 9월에는 도

쿄 지사의 섬유 영업 제 1부의 어패럴과를 폐지하였다. “기능이 없는 곳에서 

이익은 안 나온다.”고 사장은 강조하며 불채산(不採算) 사업을 축소하였다. 

소재 면에서는 혁신 울 방적사(革新 wool 紡績絲) ‘뉴 얀(New Yarn)’을 강화하

여, 부인복용 뿐 만 아니라 스포츠, 아웃 도어(out door) 등으로도 용도를 넓

히면서 해외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양모 사업의 생산 설비에 대하여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